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bless you.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시로 바치는 십자가의 길 
 

 

 

 

 

 

 

 

 

 

 

 

 

 

 

 

 

 

 

 

 

 

 

 

 

 

 

 

 

         천주교 서대문교회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오오 주여 나를 심판하십시오. 

만일 그때 팔레스티나에 살았다면 나는 마음 추한 제자였으리라. 

주님을 따를 용기를 지니지는 못했으리라. 

 

그러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신통하게 여기며  

나 또한 서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리라. 

행복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마음의 고통을 느꼈으리라. 

 

기쁜 마음으로 찬미하는 이들과 더불어  

나 또한 노래 부르며 종려가지를 깔았으리라. 

대사제가 주의 이름을 더렵혔을 때에는  

부끄러움도, 소문도 없이 줄행랑을 쳤으리라.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지금은 죽은 내 동족들이 외칠 때  

나는 두려움에 질려 떨리는 푸른 입술을 움직여  

그를 용서하라고 간구했으리라… 

 

그리고 오직 겁에 질린 가슴을 두드리며 내 자신의 비겁함을 비웃으면서  

주를 위해 병정에게 달려 들어 저항하지 못한  

나를 가련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으리라. 

 

- 글 : 사라 N.클레혼 -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왜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가.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는가. 왜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가. 

         이 무거운 "왜"와 사람의 죄를 지상에 두고 돌아가신 예수, 

         돌아가셨다가 다시 지상에 돌아오시는 예수다. 

         그러나 이 돌아오는 방법의 깊은 불가사의. 

         이 "왜"를 물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은 당신과 만난다. 

         비로소 올바르게 당신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누가 통곡 아니 하리 

아, 성모여 못박히신 주의 상처 내마음에 깊이 새겨주소서. 

나를 위해 상처입고 괴롬겪은 주의 통고 내게 나눠주소서. 

사는 동안 내가 울고 주와 함께 십자 고통 참아 받게 하소서. 

십자 곁에 성모 따라 나도 서서 통고함이 내 원이로소이다. 

예수 모친 이런 통고 받으심을 보고 누가 울지 아니 하리오. 

성모 그 아들과 함께 고난 겪음 보고 누가 통곡 아니 하리오. 

 

- 글 : 야꼬뽀네 다 또디 -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끝내 해치우고 만 것이다.  

         우리는 그를 심판하였고 더구나 사형에 처하였다. 

         더 이상 예수를 살려 두려 하지 않았다.  

         예수가 우리를 꾸짖으며 교훈한다는 이유로, 

         가이사르 외에 다른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피와 돈의 계율 외에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총독 빌라도는 호령했다.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소." 

         군중은 소란해졌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니, 마음대로 하려무나." 

 

        예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등에는 붉은 옷이 입혀져 있었다 … 

판결은 이미 내려지고 만 것이다. 

주위에는 더러운 욕설을 퍼붓는 군중과  

손을 씻는 재판관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십자가를 짊어졌다. 

 

- 글 : 뽈 끌로델 -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피곤에 지쳤다.벗도 없이 피곤에 지쳤다. 

육신은 피곤해도 영혼은 자유에 살며 

구경 온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으면서 

스승 예수는 갈바리아로 괴롭게 올라갔다. 

 

걸음마다 사냥개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의 조롱받으며, 

흐릿한 눈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의 손을 몹시도 저주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천 년 전의 옛날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천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치욕은 아직도 이어져 우리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였다.  

 

아아, 언제 사랑의 기력이 강해질 것인가? 

아아, 신이여, 언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괴롭힐 것인가? 

 

- 글 : 에딘 A. 로빈슨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온 인류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자.슬픔의 그리스도는 얼굴을 기대고 

         천지가 떠나갈 듯한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 한숨을 쉬었다. 

 

        골고타 언덕에서 승리에 도취한 살인자 위에  

하느님의 큰 진노가 내린다. 

하늘 높은 곳에서 "이제 곧 가리라"고 암시하듯이. 

오오, 위대한 하느님 아버지시여, 

인간을 위해 희생당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두려운 진로를 거두시

옵소서. 

인류는 모두가 죄스런 존재이매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죄를 씻게하여 주십시오. 

 

- 글: 알렉산드로 만조니 -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을 오르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나무에 매달고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못을 박으며  

제각기 갈바리아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래서 깊은 상처에서는 빨간 피가 방울져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겨울날의 비는 싸느랗게 내리고 있었고 

그의 몸뚱이는 뼈가 쑤실 만큼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 글: G.A. 스터더트 케네디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길의 성모 섧고 슬픈 성모 성심, 

         수난 칼에 깊이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아들 수난 보는 비통.마음에 이는 환난 중에 성모 홀로 계시네. 

         아들 예수 우리 위해 모욕, 채찍 감수함을 성모 친히 보시네. 

         동정 중의 동정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울게 하소서. 

 

         - 글 : 야꼬뽀네 다 또디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감사에 찬 주의 얼굴이 그날 죽음의 언덕에 갔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걷다가 쓰러짐을 보았다. 

주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다니…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완력과 기술이 시골뜨기인 나의 몫이기에 나는 

골고타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 

나에겐 불평스런 느낌은 없었다. 

오직 주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생각했을 따름일 뿐, 

감사에 찬 주의 얼굴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남아 있다. 

 

- 글 : 죠지아 하크니스 -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그 말없는 죄인은 누구였던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병졸과 민중의 떼가 그 거룩한 얼굴에  

뻔뻔스럽게 모욕을 가하고 있다. 

 

        죄없는 천사들조차 두려워하여 마주보지 못하는 그 얼굴에, 

        포도주가 취기를 재촉하듯이 능욕의 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증오는 고조된다. 

        잔혹한 기쁨이 죄를 부추겨 그것은 최고조에 달한다. 

        제단 앞의 희생자와 같이 속세의 재판관 앞에  

        잔혹스러운 유대인들이 끌고 왔다. 

        그 말없는 죄인은 누구였던가.교만한 로마인들은 알지 못했다. 

 

        - 글: 알렉산드로 만조니 -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운반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면서도 등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날카로움도 부끄러움도  

또한 패배감도 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이 어떠한 것이든 용기를 내어 갈바리아산 위까지 

십자가를 운반하여 주십시오! 

 

- 글: 죠를라모 사보나롤라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어느 거지라도 주의 은혜 받았으리니 

        아아, 예수님의 고마운 눈물을  

잔에다 받고 손수건에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피로 얼룩진 자신의 얼굴 모습을 

저 베로니까에게 남기기를 희망하신 것처럼 

베로니까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또한 어느 거지라도 주의 은혜를 받았으리니. 

나는 예수님의 눈물을 받을 잔에다  

나의 정성어린 보물을 넣어 바치리니  

내 보물인 황금으로 잔은 풍요롭고 무거워지리라. 

그리하여 내 보석을 빛나게 하리라. 

오오, 주여, 내 어리석음을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녕한 마음으로 하여 나는 오늘 어린이가 되었답니다. 

 

- 글 : 홀스호프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어느 동산이나 어느 언덕이나 

어두컴컴하게 흐린 날, 숲에는 아직 눈이 있다. 

봄의 호흡은 불안스러이 떨고 있나니 기쁨으로 부풀어오르고,  

슬픔으로 무겁게… 

풀밭에는 말없이 오밀조밀하게 사플란과 오랑캐꽃이 떼지어 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은밀한 향기 죽음의 냄새가 난다,  

축복의 냄새가 난다. 

나무의 싹은 눈물에 젖어있고 하늘은 무척 불안하게 낮게 드리워있다. 

어느 동산이나 어느 언덕이나 게쎄마니로다, 골고타로다! 

 

- 글 : 헤르만 헤세 -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골고타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 

        걸어갈 때, 여러 여인들이 울었다. 

        나는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가 하신 말씀을 어이 잊으리! 

        주를 사랑하는 까닭으로 주의 말씀은 지금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어두운 날이 너희에게 닥쳐 오리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용서하여라.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니라 

 

 

 

 

 

 

 

 

 

 

 

 

 

 

 

 

 

 

 

 

 

 

 


